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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의     이삭

‘쉼’, 주님의 뜻이자 선물

국가대표를 마무리하고 선수로서의 생활을 은퇴한 요

즘, ‘어떻게 지내니?’라는 연락에 ‘참 행복하게 잘 지내요’, 

‘힘든 일이 좀 있어요’라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. 아무래

도 친하고 편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힘든 점을 이

야기하곤 하는데,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
올해 2월, 제 인생의 3번째 올림픽인 평창 올림픽을 마지

막으로 저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. 20대에 삶의 첫 

번째 전성기를 지냈고, 삶의 첫 ‘은퇴’를 맞이하게 되어 생소

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저에게는 오래전부

터 운동과 함께 꿈꿔왔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패

션 디자인입니다. 은퇴하는 순간, 아쉬움과 조금의 후회는 

있었지만 이제부터 그 꿈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

나도 설레고 행복했습니다. 은퇴 후 긴 여행도 다녀오고, 얼

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꿈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

다. 생소한 분야이긴 했지만, 운동을 하는 동안 틈틈이 관심

을 갖고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. 한 달 동안, 운동을 시작

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열심히, 그리고 즐겁게 했습니다. 그

런데 운동할 때는 아프지 않던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

니다. 또 디자인 작업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재미있기도 

하고, 이 분야에서 꼭 꿈을 키워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

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

니다. 은퇴 후에 새로운 꿈을 빨리 접하고 싶고, 다른 새로

운 것에 도전하는 자체가 설릣지만, 시간이 조금 지나 되돌

아보니 저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휴식이 아니었을까 하고 

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어린 시절, 처음 스케이트를 신고 나

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렇게 달려오는 

것이 제게는 익숙해서인지, 무언가를 하지 않고 쉬는 제 모

습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 ‘잠깐 쉬어 볼까’ 하는 생각

은 바로 불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. 몸을 챙기면서 휴식 시

간을 가져보니 ‘쉼’이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

들었습니다. 매일매일 저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고, 매번 경

쟁을 했기 때문에 ‘쉰다’는 것은 제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

다. 은퇴 후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‘휴식’을 조금씩 긍정적으

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급했던 마음에서 

벗어나 많은 것들이 편하게 느껴졌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

리고 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기회가 생겼습니다.

저는 휴식도 주님의 뜻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

각자의 삶에서 조금 힘들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‘주

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?’라는 생각과 함께 

나 자신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? 짧지만 저의 

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때,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할 때가 

있고 또 휴식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휴식은 아무것도 하

지 않는 것이 아니라, 하느님의 뜻을 찾고 진정한 나 자신을 

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좀 

더 사랑하며 하느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고, 하느님과 함께 

맑고 빛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

교리상식 돌아가신 분이 가톨릭 신자라면 가장 먼저, 돌아가신 분이나 그 가족이 속한 성당 사무실이나 연령회장에게 알립니다. 가족이

나 돌아가신 분이 오랫동안 냉담 상태였거나 일정한 소속 본당 없이 신자 생활을 했을 경우에도 알리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

합니다. 교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라면 고인과 잘 아는 분 중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면 

그분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연락을 취하셔도 좋겠습니다. 만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운명한 경우라면, 그 병원 원목실에 문의

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가톨릭계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어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.

천주교식 장례식을 치르고 싶을 때 누구와 의논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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